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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극동러시아의 소비자들의 1회 화훼구입 금액은 평균 700루블 (약 25,000원)이며, 

연령대별로는 1회 구입시 20대는 1,000루블(약 35,000)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외 

연령대는 평균 600루블(21,000)정도 임 

   

○ 러시아의 화훼 소비는 대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짐 

 

 -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꽃을 좋아하며 꽃을 선물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음  

 

 - 세련된 꽃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와는 달리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은 꽃송이가 크고 

고유의 색이 강한 전통적인 형태의 꽃을 선호  

 

 - 특히 생화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특별한 날에는 꽃을 반드시 

선물하거나 받음  

 

 - 소비가 많은 시기는 여성의 날, 발렌타인 데이, 조국수호의 날, 노동절, 전승 기념일, 

학기 시작일, 기타 공휴일 등 

 

 - 특히 3월 8일 ‘여성의 날’에는 1년 화훼류 소비의 10%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소비가 

집중 

 

 - 유럽식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러시아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꽃 소비가 

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인이 아닐 정도로 꽃 소비가 많은 편 

 



 - 부유층과 중산층은 부케 형태로, 그 이하 소득 계층은 생화를 많이 소비함 

 

 - 최근 중산층과 서민층에서는 지리적으로 적기 운송이 가능한 중국산 생화의 소비 

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

     

 


